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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탕정 LCD 일괄생산 본격가동
삼성코닝정밀유리, 수요증가로 증설 … 삼성코닝은 건설공사 한창

충남 아산시에 자리잡은 삼성전자 탕정사업장이 최근 LCD 부문이 입주하고 난 뒤 처음으로 6월17일 언론

에 공개됐다.

6월14일 LCD 총괄 이전을 계기로 삼성의 LCD 분야 전문 생산기지이자 새 보금자리임을 선언한 탕정공장

은 현재 1단지(61만평) 건설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본부 노릇을 하게 될 7라인 공장 사무동과 모듈 사무동이 완성돼 이상완 LCD총괄 사장을 비롯해 기흥사업

장에서 옮겨온 경영지원, 설비구매 부문과 천안사업장에서 온 HDD(High Definition Display)센터, 품질 분야 

등 1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2004년 상반기 양산에 들어갈 7라인 공장도 공정률이 이미 90%를 넘었고 7월부터는 설비 반입이 시작된다.

아직 기계 설치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물 샐 틈 없는 보안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출입구에서는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소지품 검사를 위해 엑스레이 투시기 등을 동원해 여러 겹의 보안검색이 이루어지고, 공장 내부는 

물론 건물 외부, 전경에 대한 사진촬영이 엄격히 금지된다.

삼성전자 탕정사업장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건물의 외형만 잘 분석해도 라인 구조, 설비 시스템까지 파악할 

수 있다”며 “LCD 제조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안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탕정공장에는 7부터 10까지 4개 라인이 건설될 예정인데 한 개 라인의 면적이 축구장의 5.5배에 달한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과 램프 등 LCD 부품을 공급받는 삼성코닝정밀유리와 삼성코닝도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지 안에 입주했다. 이미 생산을 시작한 삼성코닝정밀유리는 수요가 늘면서 공장증설에 들어갔고 삼성

코닝도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LDI(LCD 구동칩)는 인근 온양사업장에서, 컬러필터는 천안사업장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탕정단지를 중심으

로 반경 10㎞ 안에서 모든 부품공급이 해결되는 일괄생산체계를 갖추었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한전 지원시설과 폐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지원시설도 완공돼 공장 가동을 기다

리고 있다.

탕정 LCD 1단지는 2010년까지 2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때까지 아산지역의 직접 고용효과는 2만명, 매

출은 2010년 이후 해마다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4만평의 2단지까지 건설되면 탕정공장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LCD 복합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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